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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G1) 교통량 증가가 도로변 이온분포에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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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 

도시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대기오염을 심화시켰다. 특히 대기오염물질 증가의 주된 원인인 교통량의 

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(정상진과 박옥현, 1998), 나아가 도시민의 건강

을 위협한다. 이와 같은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물질을 중화하는 음이온이 대두 되었으며 음이

온이 주로 발생하는 공원, 도시 녹지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(오득균 등, 2013; 

윤용한 등, 2014),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요인인 도로현황에 따른 이온 분포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. 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대기를 악화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량 증가가 도로변 이온분포에 미치는 영

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. 

2. 재료 및 방법

교통량 증가가 도로변 이온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를 중심으로 기

상과 교통량, 이온 측정을 실시하였다. 측정지점은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Type A와 완충녹지가 조

성되어 있는  Type B로 나누었으며, 피복현황과 이용유형별로 도로, 자전거도로, 도보, 비탈면, 아파트단지

(T1~T5)로 분류하여 각각 측정하였다. 기상과 이온 모두 1.5 m 높이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기상측정 결과 Type A의 기온은 T1 > T2 > T3 > T5 > T4 으로, 상대습도는 T5 > T4 > T3 > T2 > T1 

으로 측정되었다. Type B의 기온은 T1 > T2 > T3 > T5 > T4  으로, 상대습도는 T4 > T5 > T3 > T2 > T1 

으로 측정되었다. 이온측정 결과  Type A의 양이온은 T3(608 ea/cm3) > T5(591 ea/cm3) > T2(578 ea/cm3) > 

T4(565 ea/cm3) > T1(531 ea/cm3) 으로, 음이온은 T5(972 ea/cm3) > T4(760 ea/cm3) > T3(728 ea/cm3) > 

T1(702 ea/cm3) > T2(654 ea/cm3) 으로 측정되었다. Type B의 양이온은 T5(710 ea/cm3) > T4(581 ea/cm3) >  

T1(438 ea/cm3) > T2(427 ea/cm3) > T3(387 ea/cm3) 으로, 음이온은 T5(930 ea/cm3) > T4(897 ea/cm3) > 

T2(765 ea/cm3) > T3(737 ea/cm3) > T1(644 ea/cm3) 으로 측정되었다. 

교통량에 따른 음이온의 분포는 평균적으로 T5 > T4 > T3 > T2 > T1 순으로 측정되었다. 교통량에 따른 

음이온 발생량은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대상지의 음이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통량이 

60(±1)대일 때 음이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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